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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주는 1989년 부농 가정에서 출생했으며, 1914년에 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1945년 8월 
15일까지 기독교 교회 목사로 활동하였다. 민주당원이며 북조선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다. 과거에는 당적이 없었다.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던 첫 날부터 몸소 민주적 개혁의 입장을 고수한 진보적
인 사회활동가임을 입명하였다. 

홍기주는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을 지지하기 위한 민주당 조직의 투쟁을 이끈 
인사 가운데 하나였다. 조만식을 필두로 한 민주당지도부의 반동분자들을 폭로하는 데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다.

조만식을 위시한 도인민위원회 구성원들이 퇴진한 이후,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
출되었다. 도인민위원회 기구에서 반동분자들의 숙청과 민주개혁의 실천 사업의 근본적인 개선
을 위해 많은 사업을 집행했으며, 결과적으로 토지개혁 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단일 
현물세에 관한 법령 등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또한 민주당 도위원회 사업, 특히 당 대열의 조직적 강화 및 이색적인 반동분자들의 숙청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1946년에 대표단 일원으로 소련을 방문하였다.
1948년부터 북조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상당한 실천 경험

과 조직적인 숙련의 경험을 얻게 되었다. 실제 사업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면들을 보여주었다.
북조선에서 수행된 민주개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중소부르주아지 사이에서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최초로 소집된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

로 선출되었다.
진보적인 정치인사이다. 미국의 조선에 대한 식민주의적 정책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조선 

문제에 관한 소련의 정치노선을 지지 및 찬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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